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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한상대회, 사상 첫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
- 황병구 운영위원장, 윤덕창 부위원장...‘민간 주도 체제’ 본격화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(한상경제권 구축)

□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행사인 ‘세계한상대회’가 

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며 새로운 운영 체제로 

전환했다.

 ㅇ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2월 25일(수) 개최된 제57차 세계한상대회 

운영위원회에서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이 운영위원장, 

윤덕창 아시아태평양한국식품수입상연합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

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선출은 지난 1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규정을 개정해, 그동안 

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

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.

 ㅇ 이에 따라 세계한상대회는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따라 정부 주도 방식

에서 벗어나, 현지 시장 생태계를 가장 잘 아는 ‘한상’들이 직접 대회를 

주도하고 이끄는 민간 자율 운영 체제로 본격 전환하게 됐다.

 □ 신임 황병구 운영위원장은 “민간 주도 체제의 초대 위원장을 맡게 돼 

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” 며, “한상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

높이고,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경제 플랫폼으로 

발전시키겠다” 고 포부를 밝혔다. 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이번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은 세계한상대회가 

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

것”이라며, 정부는 행정적‧정책적 지원에 집중하며, 민간이 역량을 충분히 



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”고 말했다.

□ 한편, 민간 주도로 치러지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는 오는 9월 말 인천 

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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